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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Z폴드7, 초슬림 AI  스마트폰 역작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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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주영 수습 기자 =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7, Z 플립 7 예상도를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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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영 수습 기자 = 다음달 삼성전자가 공개할 차기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 폴드7·플립7'은 디자인·스펙 모

두 역대급 제품이 될 전망이다. 

또 한번의 제품 혁신을 통해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메이커들의 맹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것이 삼성의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Z 폴드7'(이하 폴드7) 실루엣 영상을 공개하며 올여름 출시를 예고했다. 오는 7월 뉴욕에서 갤럭시 언

팩 행사 개최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폴드7과 플립7의 예상 스펙을 총정리해봤다.

7일 샘모바일, 맥루머스 등 여러 전문 미디어들이 소개한 사전 정보들을 종합하면, 폴드7은 전작과 비교해 화면은 넓어지고 두

께와 무게는 줄였다. 

폴드7의 내부 화면은 8.2인치로 전작 7.6인치에 비해 커진다. 외부 화면 역시 6.5인치로 확대된다. 특히 베젤 두께를 줄이면서

실질적 화면 크기는 커진다. 

"더 얇아지고, 더 넓어진다"…'초슬림' 폴더블폰 실현될까



내부 화면 베젤은 약 1mm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리즈 전작인 폴드6 1.9mm,  갤럭시 S25 울트라 1.32mm 베젤Z넓이보

다 얇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돼왔던 휴대성도 크게 개선된다. 

폴드7의 두께는 펼쳤을 때 3.9mm, 접었을 때 8.9mm로 추정된다.

현재 가장 얇은 폴더블 스마트폰은 중국 오포의 '파인드 N5'로, 두께는 펼쳤을 때 4.21mm, 접었을 때 8.93mm다. 

폴드7이 이보다 얇게 출시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슬림한 폴더블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무게는 236g으로, 239g이었던 폴드6보다 살짝 가벼워진다. 색상은 제트 블랙, 블루 섀도우, 실버 섀도우, 코랄 레드 총 4가지

로 나온다.

갤럭시 Z플립 7(이하 플립7) 외관도 달라진다. 플립7의 내부 화면은 6.85인치로 소폭 커지고, 외부 화면은 베젤이 없는 4인치

엣지 투 엣지 디자인을 차용한다. 두께는 6.9mm로 얇아진다. 화면이 접히는 부분의 주름도 개선된다.

플립7은 256GB 저장 공간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512GB 모델도 출시된다. 색상 옵션은 블랙, 블루 섀도우, 코랄 레드 총 3가

지가 준비된다.

두 제품의 카메라 성능도 업그레이드 된다. 폴드7은 200메가픽셀(MP) 기본 카메라와 초광각, 망원 카메라를 탑재한다. 플립7

은 50MP 기본 카메라와 12MP 초광각 듀얼 카메라 구성을 갖춘다. 

폴드7의 배터리 용량은 4400mAh, 플립7의 배터리 용량은 4300mAh이다. 전작과 비슷하거나 약간 늘어난 수준이지만 전력

효율은 개선돼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칩셋의 경우 폴드7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플립7에는 삼성 엑시노스 2500이 적용된다. 이 예측이 맞다면 플립7은

엑시노스가 탑재된 삼성의 첫 폴더블 제품이 된다. 

다만, 최근 긱벤치에서 엑시노스 2500 성능이 낮게 나왔다는 리포트가 보고되면서 일각에서는 플립7의 성능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번 폴더블 시리즈에는 AI 기능이 강화된 안드로이드 16 기반 원UI 8이 탑재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UI의 핵심이 '울트라 경

험'을 선사할 인공지능(AI) 기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UI 8에는 음성, 텍스트, 화면 정보를 동시에 인식하는 멀티모달 AI 기능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패턴을 학습하고 알림,

앱 추천, 설정 등을 자동으로 최적화한다. 또 사진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배경을 변경하는 등 AI를 이용한 사진 편집

기능도 강화된다.

실시간 번역 기능도 발전된다. 외국어 대화 중 듀얼 스크린 화면에 각기 다른 언어로 실시간 번역을 표시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폴더블 스마트폰과 AI의 만남…'울트라 경험'이 뭐길래



멀티태스킹 화면 비율 조정도 더욱 자유로워진다. 화면을 9:1 비율로 분할해 한 앱을 전체 화면처럼 꽉 차게 쓰면서 다른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휴대폰을 보조 화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삼성 덱스(Samsung DeX)' 기능도 상향된다.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때 고해상도

를 지원하고, 화면 회전 기능이 추가된다.

삼성은 폴드7·플립7을 통해 폴더블 스마트폰의 기술적 한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에

서 AI 중심의 사용자 경험을 강조하며,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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